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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관

본 연구에서는 육군사관학교 생도가 경험하는 생도생활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를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이 매개하고,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경

로에서 자기자비가 조절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육군사관학교

생도 1,054명을 대상으로 생도생활 스트레스 요인 척도,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척도, 우울 척

도, 자기자비 척도를 실시하고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생도생활 스트레스, 부적응

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우울, 자기자비 간 상호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둘째, 매개효

과 검증결과, 생도생활 스트레스가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이 정적으로 부분매개하였다. 셋째,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우울 간 자기자비의

조절효과 검증결과, 자기자비는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유의한 상호작용을 나타냈

다. 넷째, SPSS PROCESS Macro (version 3.5)를 이용하여 조절된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생도

생활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를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이 매개하고,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우울의 관계가 자기자비에 의해 조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바탕

으로 본 연구의 의의를 살펴보고 생도 정신건강 향상과 적응 및 후속 연구의 시사점에 대해

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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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초반의 대학생들은 발달단계상 청소년

기와 성인기의 중간단계에 위치하게 되는데,

자아정체감을 확립하고 부모로부터의 경제적,

심리적 독립을 준비하면서 성인으로 성숙해

가고자 한다(한주리, 남궁은정, 2008). 이 과정

에서 대학생들은 학업, 대인관계, 경제적인 어

려움, 미래의 진로와 취업 고민 등 다양한 스

트레스원에 노출되는데(김종운, 지연옥, 2016;

이은희, 2004; 전겸구, 김교헌, 이준석, 2000),

기성세대들에 비해 최근 대학생들이 이러한

스트레스원에 대한 통제 가능성과 예측 가능

성이 낮아져서 부적응적 결과를 초래할 가능

성이 높다(Aldwin, 2015). 예를 들어, 대학생들

이 경험하는 취업 스트레스가 장기화될수록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해지고, 미취

업 집단의 경우 우울, 불안, 신체화 증상 등

정신건강에서 취약성을 나타내며(이훈구, 김인

경, 박윤창, 2000), 진로문제로 인한 생활스트

레스와 우울이 정적 상관을 나타낸다는 결과

가 보고되었다(이은희, 2004). 그러므로 요즘

대학생들이 3포, 5포를 넘어 N포 세대로 특징

지어지는 것은 대학생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사건의 본질적 특성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사관학교 생도들은 대학생과 발달적 과업을

공유하지만, 현저하게 다른 환경적 특성을 경

험한다. 육군사관학교는 4년제 대학 교육과정

을 운영함과 동시에 군사교육 및 훈련을 실시

하면서 전투 체력 배양과 리더십 함양을 위해

체력훈련과 격투교육을 일과로 병행하며, 군

의 정예장교로서 투철한 국가안보관을 바탕으

로 군 가치관을 확립하기 위한 훈육 프로그램

에 따라 병영 문화와 군 공동체 생활의 적응

을 도모하고, 학교 내 기숙사 내무생활 및 외

출과 외박을 통제하는 등 군 생활의 특징을

내포하고 있다(이종환, 강성록, 이현엽, 구자일,

최윤영, 2021). 이와 같이 생도들은 대학생활

과 군생활 모두를 함께 영위하는 특수한 환경

에 처해있으며 동일한 연령대의 대학생과 유

사한 발달과업을 해결하면서 군 생활이라는

독특한 문화와 관련된 심리특성을 지니는 경

향이 있고 이에 따른 고유의 스트레스를 경

험할 수 있다(강성록, 2014). Gold와 Friedman

(2000)은 미국 웨스트포인트 사관생도의 주요

스트레스원으로 군 경험의 생소함, 통제력 상

실, 시간관리의 어려움 등을 제시하였다. 한편

국내에서 김용주, 고재원, 최미례, 김완일, 신

익곤(2008)은 사관학교 생도들의 특수한 환경

을 고려하여 스트레스 상호작용 모델에 입각

한 스트레스 진단척도를 개발하였는데, 이 척

도는 직무환경, 대인관계, 신상문제, 조직환경

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용주 등

(2008)의 연구를 바탕으로 이종환 등(2021)은

조직환경, 과업부담, 대인갈등, 평가문제의 4

가지 요인으로 구성된 단축형 생도 생활 스트

레스 요인 척도를 개발하였다. 생도들은 조직

의 환경, 과업이나 직무에 대한 부담과 관련

된 스트레스 사건을 더 많이 경험하기는 하나,

상대적으로 빈도가 낮은 대인관계, 개인의 신

상문제 관련 스트레스 사건에 대한 스트레스

심각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강성록, 김용주,

고재원, 2012; 강성록, 이상원, 이현엽, 고재원,

2013). 생도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는 신체

건강과 질병 취약성(Glaser et al., 1999; Lee,

Meehan, Robinson, Mabry, & Smith, 1992), 부상

경향성(Lazar, 1996), 결단력과 리더십 효율성

(Atwater, Dionne, Avolio, Camobreco, & Lau,

1999), 과업수행(Westman & Eden, 1992), 지적

능력(Gibson, Fiedler, & Barrett, 1993)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대학생과 비교하여 생도집단은 스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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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수준과 심각도, 우울, 불안 등 정신건강 문

제가 유의하게 낮았고, 삶의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강성록, 구자일, 2015; 문양호,

김완일, 2006). 생도들은 엄격한 규율과 제한

된 생활범위 속에서 생활하기는 하지만, 생도

들이 주로 경험하는 스트레스 사건은 상대적

으로 통제와 예측이 용이하고, 훈육 시스템,

생도 조직, 지도교수 등 사회적 지지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어 대처자원이 풍부하기 때문

으로 풀이된다. 또한 사관학교 생도들은 생도

생활 동안 학비와 생활비 등의 경제적 어려움

에서 벗어나 학업과 군 훈련에 집중할 수 있

으며 졸업과 동시에 임관하게 되어 취업 스트

레스가 높지 않다는 점에서 일반 대학생과 차

별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생도들은 취

업 스트레스가 적고 사회적 지지체계가 잘 유

지되고 있는 장점이 있으나, 사관학교의 특성

상 엄격한 규율과 선후배 생도관계 및 훈육요

원과의 관계에서 상명하복의 수직적 체계에

따라야 하는 상황 하에 개인의 자유로운 삶을

희생하게 되고, 다양한 문화적 환경을 접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스트레스가 가중될 가능성

이 있다(강성록 등, 2012). 따라서 육군사관학

교 생도들이 졸업 후 임관하여 정예장교로서

일선 부대에서 지휘관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생도생활 스트레스

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극복할 수 있는 방안

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군생활과 관련된 스트레스는 군대문화의 특

성, 교육훈련, 생활 환경의 측면에서 다양하게

연구되었다(김상균, 이정원, 강성록, 김윤나,

송병호, 2012; 박선영, 김경미, 2013; 진석범,

2000). 총기 사용 등 무기를 소지하고 다루는

군대 내에서 이러한 스트레스가 가중될 때 자

살 및 타해 등의 심각한 사고가 발생할 가능

성이 있으며(서혜석, 이대식, 2008), 다양한 신

체적, 정신적 건강 문제를 불러 일으킨다(김상

균 등, 2012; 서혜석, 김정은, 2010). 생도들로

하여금 생도생활 스트레스를 파악하고 해결책

을 모색하도록 돕는 것은 장차 건강한 군대를

육성하는 일과 직결될 수 있으나, 생도생활

스트레스에 대하여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자

기자비 등의 보호요인과 위험요인이 어떠한

방식으로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

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정서조절은 사회적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

식으로 감정 상태를 변경하여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이다(Cole, Michel, & Teti, 1994). 최근 정서

를 포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인지적 접근을

중요시하면서 인지적 정서조절의 개념이 대두

되었다(Garnefski, Kraaij, & Spinhoven, 2001). 인

지적 정서조절은 정서적으로 각성되는 정보

의 유입을 다루는 인지적 방식으로(Thompson,

1991), 대처의 인지적 영역을 나타내며 사고나

인지를 통한 정서조절은 인간의 삶과 불가분

하게 연관되어 스트레스 사건을 경험한 후 정

서를 다루도록 돕는다(Garnefski et al., 2001).

인지적 정서조절 능력은 보편적이지만, 삶의

경험에 대응하여 정서를 조절하는 수단으로

구체적 사고나 인지를 사용하는데 개인차

가 존재하며, 정신건강과 관련하여 중요한

문제로 볼 수 있다(Garnefski & Kraaij, 2006).

Garnefski 등(2001)은 개인이 스트레스 사건을

경험하는 동안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통해

다양한 정서적 경험의 속성이나 강도를 변경

할 수 있으며, 정서조절을 인지적 및 행동적

차원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감정을 통제할 때 인지적 해석에 따라

자극의 의미를 과장하거나 왜곡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부정적 사고가 나타나면 우울,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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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은 정서적 문제를 경험할 수 있다고 보

았다. 따라서 인생에서 스트레스 사건을 경험

할 때 적절한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사용함

으로써 부정적 정서를 경감시키고 상황에 적

합한 정서와 행동을 취하여 정서적 문제를 예

방하고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은 수용, 계획 다시 생

각하기, 긍정적 재평가, 긍정적 초점변경 및

조망확대가 포함된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

략과 자기비난, 타인비난, 반추 혹은 사고에

초점두기 및 파국화가 포함된 부적응적 인지

적 정서조절전략으로 나뉜다. 선행연구 결과

를 살펴보면,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

이 고착되었을 때 해결되지 못한 부정적 정서

가 축적되어 심리적 건강과 사회적 적응에 어

려움을 경험하고 다양한 정신병리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Cole et al., 1994). 부적응적 인

지적 정서조절전략에 해당하는 반추, 파국화,

자기비난은 정서적 문제들에 보다 더 취약하

고,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인 긍정적 초

점변경, 긍정적 재평가를 사용할 때 덜 취약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Garnefski, Teerds, Kraaij,

Legerstee, & van den Kommer, 2004; Kraaij,

Pruymboom, & Garnefski, 2002), 특히 반추, 파

국화, 자기비난은 우울과 관련성이 높았고 긍

정적 재평가는 우울을 경감시키는 것으로 나

타났다(Garnefski, Boon, & Kraaij, 2003). 또한

Nolen-Hoeksema(1991)는 우울이 높을 때 경험한

사건의 부정적 측면에 의미를 두고 반추를 주

로 사용하며, 주의전환(distracation)을 활용하기

어려워 우울이 지속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한편, Martin과 Dahlen(2005)은 개인의 주요 정

서조절 전략에 따라 우울 및 불안의 심각성이

달라지는데, 특히 우울은 자기비난, 불안은 반

추의 예측력이 높다고 주장하였다. Joormann과

Siemer(2011)는 인지적 정서조절에 실패하게 되

면 자신의 정서경험과 일치하지 않는 사건에

접근하기 어렵고 부정적 감정에 빠지거나 부

정적 정보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

다.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자기비난, 파국화

가 우울을 예측하였는데 특히 파국화가 우울

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이었고(김소희, 2004),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많이 사용할

수록 성인의 우울, 불안과 같은 심리적 부적

응을 보일 확률이 높았으며(이서정, 현명호,

2008), 대인관계에서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김은영, 2009). 또한, 청소년 대상

연구에서 생활스트레스가 인지적 정서조절 전

략 중 반추와 파국화를 매개로 우울에 영향을

미쳤고(하혜신, 2007),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

와 우울의 관계에서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 중 계획 다시 생각하기와 긍정적 재평가

가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심지은, 안하얀, 김

지혜, 2011),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련성을 설명하고(이서정,

현명호, 2008),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이 사회적

지지와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를 매개한다는

결과도 보고되었다(이자영, 최웅용, 2012). 이

상의 선행연구 결과,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정신건강 영역에서 주의깊게 다루어야 할 중

요성이 대두되었다. 특히, Garnefski 등(2003)이

제안한 바와 같이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에 해당하는 반추, 파국화, 자기비난이 우

울과의 관련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생도

생활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사관학교 생도를

대상으로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우

울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예방적 개입을 통해

생도생활 적응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스트레스와 우울은 대학생들의 정신건강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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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 시기의 스트레스를

잘 다루지 못할 때 우울 및 자살사고 등의 정

신건강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차선경, 이은미,

2014). 또한 대학생의 생활스트레스가 부적응

적 정서조절에 영향을 미치고 자살생각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도 보고되었다

(최우경, 2013). 군 생활과 관련하여 군인들은

사회적 지지체계인 가족 및 친구들과 떨어져

새로운 군 생활에 적응해야하는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군 스트레스가 높아질수록 우울감이

증가하게 되고(고성원, 2013), 신체적 증상을

호소하면서 군 생활 만족도가 저하되며(서혜

석, 김정은, 2010), 군의 자살문제와도 연관될

수 있다(이혜선, 2009; 정미경, 고기숙, 2009).

사관생도들은 20대 초반의 대학생활과 동시에

군 생활을 영위하면서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우울감이 심화되고 생도생활 만족도가 저하될

수 있으므로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을 보다 구체적으로 탐색하고 예방방안을 마

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자기자비(self-compassion)는 건강하게 자기를

수용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자기를 비난하

기보다 온화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것을 의미

하며(Neff, 2003), 스스로 부적절하다고 느끼거

나 삶의 어려움에 맞닥뜨렸을 때 너그러운 자

비의 마음을 늘리고, 자비롭지 않은 마음을

줄이는 것 사이에 균형을 맞추는 것이다(Neff,

2016). 자기자비의 하위요인을 살펴보면(Neff,

2009; Neff et al., 2021), 자기친절(self-kindness)

대 자기판단(self-judgement), 보편적 인간성

(common humanity) 대 고립감(isolation), 마음챙김

(mindfulness) 대 과잉동일시(over-identification)가

있다. 자기자비와 심리적 건강의 관련성을 보

고한 선행연구에서 자기자비는 우울, 불안과

스트레스 등 심리적 문제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데(Muris, Meesters, Pierik, & de Kock,

2016; Shapira & Mongrain, 2010), 자기자비가 높

은 사람들은 우울 증상과 스트레스를 적게 경

험하였고(이하희, 김유미, 2017), 긍정적 정신

건강과 관련하여 자기자비는 긍정 정서, 삶의

만족도, 낙관주의, 행복, 지혜와 자기주도성과

정적인 관련성을 보였으며(Barnard & Curry,

2011; Neff, Rude, & Kirkpatrick, 2007; Zessin,

Dickh, & Garbade, 2015), 정신병리에 대한 완

충효과를 발휘하고 회복탄력성 기제와 적응적

정서조절전략으로서 작용하였다(Trompetter, de

Kleine, & Bohlmeijer, 2017). 자기자비에 대한

종단연구에서 자기자비가 높은 경우 5개월 후

우울감이 현저하게 감소하고 이후에도 유지되

었으나, 자기자비가 낮은 경우 1년 뒤 정서장

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던 점으로 미루어

(Raes, 2011), 장기적으로 부정정서에서 벗어나

도록 돕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신경생리학적으로 자기자비는 옥시토

신(Oxytocin) 분비로 정서적 편안함을 느끼고

스트레스 면역반응 및 적응적 대처력을 발

휘할 수 있게 한다(Rockliff, Gilbert, McEwan,

Lightman, & Glover, 2008).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 스트레스와 우울, 불안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서 자기자비가 부분매개효과를 보였고

(박채연, 2019), 군 병사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

과, 지각된 스트레스와 괴롭힘 피해경험 및

우울의 관계에서 자기자비가 조절효과를 나타

내는 등(박선영, 김경미, 2013), 다양한 스트레

스 상황에 처한 20대의 대학생 뿐만 아니라

군 병사 집단에서도 심리적 부적응을 경감시

키는데 자기자비가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

다는 결과가 제안되었다. 이처럼 자기자비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부정적 사건에 당면했을

때 자신을 비난하거나 과도하게 방어적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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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이는 것에서 벗어나 보호.요인으로 작용

하는 등 스트레스를 조절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아직까지 자기자비를 조절변인으

로 보고 사관학교 생도를 대상으로 생도생활

스트레스와 우울 간의 관계를 탐색하는 선행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에 대한 연구가 필

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관생도들이 경험

하는 생도생활 스트레스와 우울 간의 관계에

서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매개효

과 및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우울

의 관계에서 자기자비의 조절효과를 살펴본

결과를 토대로 생도상담에 필요한 구체적 도

움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사

관생도들이 건강한 생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졸업 후 임관하여 정예장교로서 군 생

활을 영위하면서 정신건강을 유지하고 심리

적 자원을 바탕으로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

는데 있어 밑거름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육군사관학교 전생도 1,125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생도

대상 설문은 매 학기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생

도생활 관련 조사의 일부로 진행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에게는 사전에 연구내용을 설명하고

동의서를 작성하였고, 설문시간은 20분 정도

소요되었다. 이 중 설문지에 불성실하게 응답

한 103명(외국 수탁생도 및 고정반응자 포함)

을 제외한 총 1,054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 참여자 중 남생도는 934명(88.6%), 여생

도는 120명(11.4%)이었다. 학년별 분포는 1학

년 309명(남 = 271명, 여 = 38명), 2학년 277

명(남 = 243명, 여 = 34명), 3학년 252명(남

= 223명, 여 = 29명), 4학년 216명(남 = 197

명, 여 = 19명)으로 나타났다.

연구도구

생도생활 스트레스 요인 척도(Life Stress

Scale for Cadets: LSS-C)

김용주 등(2008)이 스트레스 상호작용 모델

을 바탕으로 사관학교 환경의 특수성을 고려

하여 제작한 생도 스트레스 진단척도(Stress

Diagnosis Scales for the Cadet) 중 스트레스 유발

요인에 해당하는 74문항(본 척도 73문항, 예비

1문항)을 사용하였다. 원 척도는 스트레스 유

발 요인과 함께 심리 상황, 스트레스 반응 및

타당도 변인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생도생활의 특수한 환

경에서 비롯된 스트레스 요인 척도를 개발하

기 위해 해당 문항만 사용하였고 ‘생도생활

스트레스 요인 척도’로 명명하였다. LSS-C는 5

점 Likert 척도로 평정하며, 단축형 문항 선정

에 활용하기 위해 ‘관련 없음’을 표기하는 란

을 추가하였다. 생도생활 스트레스 요인은 대

인관계(19문항), 신상문제(15문항), 직무문제(21

문항), 조직환경(19문항)의 4개 영역과 영역에

따른 총 17개 세부 요인으로 구성된다. 각 구

성개념에 해당하는 문항의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영역 및 세부 요인의 스트레스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LSS-C의 전체

내적 합치도는(Cronbach’s α)는 .91로 나타났으

며, 대인 관계 .57, 신상 문제 .73, 직무 문제

.78, 조직 환경 .84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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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적 정서조절전략 척도(Cognitive

Emotion Questionnaire: CERQ)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척도는 위협적인 사건

이나 스트레스 사건을 경험한 이후 어떤 생각

을 하고 어떻게 정서를 조절하는지와 관련된

인지적 전략을 측정하기 위해 Garnefski 등

(2001)이 개발하였고 김소희(2004)가 국내에 번

안한 척도이다.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과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으로 나뉘며

각 4문항으로 구성된 9가지 하위 요인으로 총

36문항이다. 5점 Likert 척도에서 응답하고 각

하위요인의 점수 범위는 4~20점이다.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에는 조망확대, 계획 다

시 생각하기, 긍정적 초점변경, 수용, 긍정적

재평가가 포함되고,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

절전략에는 자기비난, 타인비난, 반추, 파국화

가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는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만을 연구에 포함하였고,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85였다.

자기자비 척도(Self-Compassion Scale: SCS)

Neff(2003)의 자기자비 척도(SCS)를 김경의,

이금단, 조용래, 채숙희와 이우경(2008)이 번안

하여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Neff(2003)

는 자기자비 척도를 개발 시 3가지 주요 요인

또는 3가지 요인 중 상반되는 성격의 요인을

한 쌍으로 구성하여 6가지 요인으로 구성하였

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자비를 3가지 주요 요

인으로 보고 자기친절 대 자기판단 각각 5문

항, 보편적 인간성 대 고립 각각 4문항, 마음

챙김 대 과잉동일시 각각 4문항, 총 26문항으

로 측정하였고, 역채점 문항 13개를 포함하여

개별 하위 척도 점수들을 모두 합하여 자기자

비의 총점을 구하였다. Neff 등(2019)이 긍정점

수와 부정점수를 나누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

다고 주장하여 본 연구에서는 자기자비 총점

을 사용하였다. Neff(2003)의 연구에서 전체 내

적합치도(Cronbach’s α)는 .87이었고 본 연구에

서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90이었다.

역학조사센터 우울증 척도(The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 Scale:

CES-D)

미국정신보건 연구원(N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 NIMH)에서 Radloff(1977)가 개발

한 척도를 전겸구, 최상진과 양병창(2001)이

번안하고 통합 개발한 한국판 CES-D를 사용하

였다. 이 척도는 우울감(문항 3, 6, 18), 긍정적

정서경험(문항 4, 8, 12, 16), 무력감/신체증상

(1, 2, 5, 7, 11, 20), 대인관계문제/부정적 정서

(문항 9, 10, 13, 14, 15, 17, 19)의 4가지 요인

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 20문항이다. 지난 1

주 동안 경험한 우울증상을 0점(극히 드물게)

에서 3점(거의 대부분) 사이로 평정하고 점수

가 높을수록 우울증이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

다. 전겸구 등(2001)의 연구에서 내적합치도

(Cronbach’s α)는 .91이었고 본 연구에서 내적합

치도(Cronbach’s α)는 .94였다.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불성실응답자를 제외한

1,054부의 질문지를 수집하였고 SPSS 24.0과

Preacher, Rucker와 Hayes(2007)의 SPSS PROCESS

Macro(version 3.5)를 이용하여 조절효과, 매개효

과, 조절된 매개효과모형을 분석하였다. 본 연

구는 다음과 같은 분석절차를 따랐다. 첫째,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내적 신뢰도

계수를 구하고 변인들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

해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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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위계적 회귀분석으로 생도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고 부트스트래핑

(bootstraping)으로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을 확인하였다.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

략의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을 위하여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다음의 3가지 조건을 충

족하는지를 확인하였다. 첫째, 1단계에서 생도

생활 스트레스가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

야 한다. 둘째, 2단계에서 생도생활 스트레스

가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셋째, 3단계에서 생도생

활 스트레스,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우울의 관계 분석 시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

절전략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고 부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통제한 상태에

서 생도생활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이 낮아지거나 사라져야 한다. 그다음 중다회

귀분석을 통해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과 자기자비가 상호작용하는지 살펴보았고,

생도생활 스트레스,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

절전략, 우울의 관계에서 자기자비가 부적응

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조절하는 조절된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결 과

주요 변인들간의 상관관계

모든 주요 변인들의 왜도와 첨도 범위는 정

규분포 가정을 충족하여 분석에 적합하였다.

측정변수들의 기술통계와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분석결과, 모든 요인들

간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생도생활 스

트레스와 우울이 다소 높은 정적 상관을 보여,

r = .50, p < .001, 생도생활 스트레스가 높을

수록 우울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

도생활 스트레스는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과 정적 상관을 나타냈고, r = .31, p <

.001, 자기자비와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r =

-.46, p < .001. 우울은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

조절전략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r = .38, p <

.001. 자기자비는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

략과 부적 상관을 나타냈고, r = -.41, p <

.001, 우울과 다소 높은 부적 상관을 보였다, r

= -.60, p < .001.

변수 1 2 3 4

1. 생도생활 스트레스 ╶

2.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31*** ╶

3. 우울 .50*** .38*** ╶

4. 자기자비 ╶.46*** ╶.41*** ╶.60*** ╶

M 56.65 42.03 13.93 87.30

SD 14.16 8.63 9.84 13.66

**p < .01, ***p < .001

표 1. 측정변수들의 상관, 평균 및 표준편차 (N = 1,054)



최윤영 / 생도생활 스트레스와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자기자비의 조절된 매개효과

- 203 -

생도생활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부적응

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매개효과 분석

생도생활 스트레스가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

조절전략을 통해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

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Baron과 Kenny(1986)

의 매개효과 분석 단계로 회귀분석을 실시하

였다.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이 각각

생도생활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를 매개하는

지 살펴본 분석결과는 표 2와 표 3에 제시하

였다.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이 생도생활

스트레스와 우울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으로

연구가설을 세우고 이를 검증하기 위해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에서 생도생활 스트

레스를 예측변수, 우울을 결과변수로 설정한

결과, 회귀계수는 .50, p < .001로 두 변수 간

관련성이 유의미하였다. 2단계에서 생도생활

스트레스를 예측변수,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

조절전략을 결과변수로 설정한 결과, 회귀계

수는 .31, p < .001로 나타났다. 3단계에서 생

도생활 스트레스와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을 예측변수로, 우울을 결과변수로 설정

한 결과, 예측변수의 회귀계수가 .42, p <

.001, 매개변수의 회귀계수가 .25, p < .001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생도생활 스트레스의 회

귀계수가 .50에서 .42로 감소하였으므로 부적

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이 부분매개효과를

보여 가설이 지지되었다.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매개효

변수 효과 β se
95% 신뢰구간

LLCI ULCI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총효과 .43 .02 .3819 .4717

직접효과 .36 .02 .3134 .4043

간접효과 .07 .01 .0491 .0884

LLCI: 95%의 신뢰구간 내 매개효과 계수 하한값.

ULCI: 95%의 신뢰구간 내 매개효과 계수 상한값.

표 3.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매개효과 부트스트래핑 결과

1단계

결과변수: 우울

2단계

결과변수: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3단계

결과변수: 우울

B(SE) β t B(SE) β t B(SE) β t

스트레스 .43(.02) .50 18.66*** .24(.02) .31 10.71*** .36(.02) .42 15.50***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29(.03) .25 9.35***

***p < .001

표 2. 생도생활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심리 연구와 실제

- 204 -

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검증하기 위

해 SPSS PROCESS Macro로 부트스트래핑

(bootstrapping)을 실시하여 확인하였다. 매개효

과 검증 시 사용하는 Sobel 검증은 분포의 정

규성을 가정하므로 실제 표본의 분포를 반영

하지 못하지만 부트스트래핑 절차는 표본분포

의 정규성을 가정하지 않으므로 간접효과에

대한 보다 정확한 추정치를 계산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서영석, 2010; Preacher 등,

2007). 따라서 본 연구에서 부트스트래핑을 사

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재

추출한 표본의 수는 10,000개이며,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에 대해 95%의 신뢰구간

에서 매개효과 계수의 하한값과 상한값을 구

하였다. 부트스트래핑 분석결과, 부적응적 인

지적 정서조절전략은 상한값과 하한값 사이에

0을 포함하지 않아 매개효과가 유의미하였다.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우울의 관계

에서 자기자비의 조절효과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우울 사이

에서 자기자비가 조절효과를 나타내는지 확인

하기 위해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방법

에 따라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

공선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적응적 인지

적 정서조절전략과 자기자비는 표준화 변환을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

조절전략 분석 시 1단계에서 예측변인인 부적

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조절변인인 자기

자비를 동시에 설정하고, 2단계에서 두 변인

간의 곱으로 산출한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여

우울에 대한 R2 변화량이 유의미한지 살펴보

았다. 분석결과, 자기자비는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우울 사이에서 유의미한 조절

효과를 나타냈다, ΔR2= .01, p < .05.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 부적응적 인지

적 정서조절전략의 조절효과를 자세히 살펴보

기 위해 Aiken과 West(1991)의 방식에 따라 기

울기 분석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과 우울 간의 단순 기울기는 자기자비 값이

-13.66(Mean╶1SD)부터 13.66(Mean+1SD)의 범위

비표준화계수
β t R2 ΔR2

B SE

1단계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A) 1.64 .26 .17 6.26***

.38*** .38***

자기자비(B) -5.21 .26 -.53 -19.85***

2단계

A 1.64 .26 .17 6.27***

.39* .01*B -5.15 .26 -.52 -19.65***

A × B -.62 .29 -.07 -2.72*

*p < .05, ***p < .001

표 4.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우울 사이에서 자기자비의 조절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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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절변인

인 자기자비의 특정 값(╶1SD, Mean, +1SD)에

서 결과변수에 미치는 예측변수의 영향을 확

인하여 상호작용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를 나

타낸 회귀선 그래프는 그림 1에 제시하였다

(서영석, 2010; Aiken & West, 1991).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생도생활 스

트레스, 우울의 관계에서 자기자비의 조절된

매개효과

생도생활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부적

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매개효과와 부적

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우울의 관계에서

자기자비의 조절효과가 유의미하였다. Preacher

등(2007)의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 방법에 따라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중심으로 생

도생활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자기자비

자기자비 Effect SE t
95% 신뢰구간

LLCI(b) ULCI(b)

Mean╶1SD .26 .04 6.52*** .1828 .3403

Mean .19 .03 6.27*** .1304 .2492

Mean+1SD .12 .04 2.94** .0392 .1970

LLCI : b의 95%의 신뢰구간 내에서 하한값.

ULCI : b의 95%의 신뢰구간 내에서 상한값.
**p < .01, ***p < .001

표 5. 자기자비(조절변수)의 조건 값에 따른 상호작용의 유의성 검증

그림 1.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자기자비의 상호작용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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β se t LLCI(b) ULCI(b)

결과변수 :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생도생활 스트레스 .24 .02 10.71*** .1923 .2786

결과변수 : 우울

생도생활 스트레스 .23 .02 10.02*** .1823 .2712

부적응적 정서조절 .15 .03 4.96*** .0878 .2027

자기자비 -.30 .02 -15.05*** -.3387 -.2605

부적응적 전략 × 자기자비 -.01 .00 -3.20** -.0095 -.0023

**p < .01, ***p < .001

표 6. 생도생활 스트레스,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우울의 관계에서 자기자비의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결과

자기자비
조절변수의 조건부 값에 따른 조절된 매개의 간접효과

간접효과계수 Boot SE Boot LLCI Boot ULCI

Mean╶1SD(╶13.7) .05 .01 .0307 .0778

Mean .03 .01 .0195 .0506

Mean +1SD(+13.7) .02 .01 -.0011 .0315

Boot LLCI : Bootstrap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 내에서 하한값.

Boot ULCI : Bootstrap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 내에서 상한값.

표 7. 자기자비(조절변수)의 조건 값에 따른 조절된 매개효과

생도생활

스트레스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우울

자기자비

그림 2. 생도생활 스트레스와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 우울의 관계에서 자기자비의 조절된 매

개효과 가설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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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각각 분석하였고 표 6

과 표 7에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조절된 매

개효과 모형은 그림 2에 제시하였다.

먼저 생도생활 스트레스와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우울의 관계에서 자기자비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

다. 생도생활 스트레스는 부적응적 인지적 정

서조절전략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β =

.24, t = 10.71, p < .001. 생도생활 스트레스

를 통제한 후에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

략, 자기자비,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

과 자기자비의 상호작용이 우울에 미치는 영

향을 살펴본 결과,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은 우울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

고, β = .15, t = .03, p < .001, 조절변인인

자기자비는 우울에 부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냈다, β = ╶.30, t = ╶15.05, p < .001.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자기자비의

상호작용항의 영향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

다, β = ╶.01, t = ╶3.20, p < .01. 즉, 생도

생활 스트레스가 증가하면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이 증가하게 되고 이는 우울감을

높이게 되어 결과적으로 생도생활 스트레스가

우울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자기자비

에 따라 달라지며 자기자비가 높을수록 우울

이 감소한다고 볼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자기자비의 조절된 매개효과

(조건부 간접효과)의 크기를 구하였다. 부적응

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이 우울에 영향을 미

치는 경로에서 조절변수인 자기자비의 수준에

따라 우울의 값이 달라진다는 것이 확인되었

다. 이에 따라 조절효과 검증방법에서 평균값

과 ±1SD값을 이용한 부트스트래핑을 활용하

여 조절된 매개효과의 계수값과 통계적 유의

성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는 표 7에 제시하였

다. 분석결과, 자기자비가 높아질수록 조절된

매개의 간접효과가 감소하였다, ╶1SD = .05,

Mean = .03, +1SD = .02. 자기자비가 평균값

과 ╶1SD의 경우 간접효과의 상한값과 하한값

사이에 0이 포함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였으나, +1SD인 경우에서는 유의미하지 않

았다. 즉, 자기자비가 낮거나 평균인 경우, 생

도생활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자기자비가 상호작용

을 하여 우울에 영향을 미쳤다. 자기자비 수

준이 높을 경우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

략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지 않았

다. 이는 생도들이 자기자비에 따라 스트레스,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우울의 경로

에서 나타나는 효과가 유의미하게 조절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자기자비 수준이

낮은 생도의 경우 생도생활 스트레스와 우울

간 관계에서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이

미치는 매개효과를 더욱 크게 경험할 수 있다

는 것을 시사한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육군사관학교 생도의 스트레

스가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통해

우울에 미치는 매개효과를 자기자비가 조절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조절된 매개효과

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Preacher 등(2007)이

제시한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 절차에 따라 생

도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부적응적 인

지적 정서조절전략의 매개효과, 부적응적 인

지적 정서조절전략과 우울의 관계를 중재하는

자기자비의 조절효과 및 이를 통합한 조절된

매개효과 모형을 순차적으로 분석하였다.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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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된 매개효과 모형 검증을 위해 각 모형이

포함하는 매개효과 및 조절효과가 독립적으로

유의미해야 하기 때문에(Preacher 등, 2007), 각

각의 매개효과 및 조절효과를 가설로 설정하

여 검증하였고, 각 가설이 검증된 모형에 대

해 조절된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생도 스트레스와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

략이 우울로 이어지는 경로에서 생도가 경험

하는 자기자비의 역할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요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

점을 논의하였다.

먼저, 변수들 간 관계를 살펴보면, 생도생활

스트레스와 우울 간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

다. 이는 생도생활 스트레스 심각도와 정서중

심적 대처가 우울에 대한 정적인 예언변인으

로 보고된 선행연구(강성록 등, 2012)와 일치

하는 결과이며 생도생활 스트레스가 사관학교

생도들의 우울 문제에 대한 예측변인으로서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생도들이 군생활을 경험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일반적으로 군인이 군생활에 적응하는 과

정에서 중등도의 우울을 경험하고, 군 스트레

스가 높아질수록 우울감이 증가할 뿐 아니라

(고성원, 2013; 황은비, 김향숙, 2016), 군 자살

문제와 관련하여 우울감이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되는 점(이혜선, 2009)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대학생의 경우에도 청소년 후기

및 초기 성인기를 지나는 동안 새로운 환경과

대인관계, 학업 및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우울에 취약해

질 수 있으며, 우울취약성과 환경적 스트레스

가 함께 작용할 때 부정적 사고와 걱정, 슬픔

등이 개인의 적응적 기능에 손상을 미칠 수

있다(Gotlib & Hammen, 2009). 따라서 생도들

이 대학생활과 군생활에 모두 적응해야 하는

생도생활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보다 구체

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고, 특수한 생도생활에

따른 생도생활 스트레스 요인의 유형(관계, 신

상, 직무, 환경)에 따라 우울에 더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요인을 파악하고 이에 적합한 상

담적 개입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생도생활 스트레스 및 우울은 부적응적 인

지적 정서조절전략과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이는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자기비난,

반추, 사고초점, 파국화)이 우울 및 불안과 같

은 심리적 문제들과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낸

다는 선행연구 결과들(Garnefski & Kraaij, 2007;

Sullivan, Bishop, & Pivik, 1995)과 맥락을 같이

한다. 또한 자기자비는 생도생활 스트레스 및

우울과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고, 이는 자기자

비가 스트레스의 영향을 완화시키고, 자기자

비가 높을수록 우울 및 불안 등의 문제를 호

전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와도 유사한 결과

이다(박선영, 김경미, 2013; 박채연, 2019). 생

도생활 중 군생활에 따르는 많은 통제와 제약

및 단체생활에서 발생하는 대인관계의 어려움

등은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심화시킬 수 있는

데 자기비난이 높아지고 좋지 않았던 일들을

계속 반추할 뿐 아니라 파국적 결말을 예상하

는 등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사용

하게 되면 더욱 적응상의 어려움이 심화될 소

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생도들이 엄격한 규

율과 생도로서 요구되는 명예의식을 지켜야

할 뿐 아니라 규칙적 생활과 통제에 따라야

하는 등 실수가 잘 용납되지 않고 쉽게 비난

을 받는다고 여길 수 있는 상황적 특수성이

있으며 상명하복의 문화에 따라 환경적 제약

을 적극적으로 바꾸기 어려운 상황적 어려움

을 고려할 때,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에 대한

상담적 개입을 통해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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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경감시키는 방안이 유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신의 실수와 잘못에 대해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하는 자기자비가 우울증의 보호요

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조

현주, 현명호, 2011), 삶의 어두운 순간에 자신

만 실패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패배감에 휩싸

여 있을 때 자신을 스스로 위로하는 것, 누구

나 실수를 경험하고 실패할 수 있다는 보편적

견해를 수용하고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기술을

습득하는 것(조현주, 2014)과 같이 자기자비를

향상시키는 개입이 생도생활 적응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Gilbert(2014)의

자비중심치료(Compassion Focused Therapy),

정혜경, 노승혜와 조현주(2017)가 제안한 마

음챙김 자비 프로그램(Mindful Lovingkindness

Compassion Program) 등을 사관생도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생도생활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

서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매개효과

를 검증한 결과,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

략은 스트레스와 우울 간 관계를 정적으로 부

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생도 스트

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부적응적 인지

적 정서조절전략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으

로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이 우울에

미치는 생도 스트레스의 영향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스트레스가 높은

생도일수록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사용하는 경향이 높고,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

조절전략의 사용은 우울을 심화시킬 수 있음

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육군사관학교 생도를

대상으로 실시하였기 때문에 일반인이나 정신

장애를 지닌 집단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 결

과와 직접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인지적 정서

조절전략이 스트레스 및 정신건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Garnefski와 Kraaij(2007)의 연

구와 일치하며, 해군장병의 스트레스와 정신

건강 사이에서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이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설정훈과 박수현(2015)의 연

구결과와도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우

울의 관계에서 자기자비의 조절효과를 살펴본

결과, 자기자비는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과 우울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나타냈다.

이는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주로

사용하는 생도의 경우 자기자비에 따라 우울

에 미치는 영향이 조절될 수 있다는 것을 의

미한다. 즉,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사용하는 생도가 자기친절, 보편적 인간성, 마

음챙김 등을 통해 자기자비를 많이 경험하도

록 할 때 우울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감

소시킬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는 자기

자비가 주요 우울장애 환자들에게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이 될 수 있고(Diedrich,

Grant, Hofmann, Hiller, & Berking, 2014), 인지

적 정서조절전략으로서 인지적 재평가의 효

능을 향상시키며(Diedrich, Hofmann, Cuijpers, &

Berking, 2016), 긍정적 초점변경, 계획 다시 생

각하기, 파국화를 부분 매개하여 우울에 영향

을 미치고(구도연, 정민철, 2016), 자애명상을

실시한 뒤 자기자비가 증가하고 우울증상이

감소했다는 연구결과와 그 맥을 같이 한다

(Kearney et al., 2013). 본 연구는 부적응적 인

지적 정서조절전략과 우울의 사이에서 자기자

비의 조절효과를 검증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즉, 정서조절이 자기자비에 의해 조절

되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탐색하였

고, 이는 생도 스트레스 관리와 정신건강 증

진에서 취약한 생도를 보호할 수 있는 요인을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심리 연구와 실제

- 210 -

확인한 연구로서 임상적 함의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넷째,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결과, 생도 스트

레스가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통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자기자비가

매개효과를 조절하는 조절된 매개효과를 나타

내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는 스트레스가 부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통해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을 자기자비가 조절할 수 있다

는 것을 의미한다. 즉, 자기자비가 높을수록

생도 스트레스가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

략을 통해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이 점차 감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육사

생도가 높은 생도생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취하고 있을

경우, 자기자비를 적게 경험할수록 스트레스

에 더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우울이 심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

하고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취하고

있는 경우라도 자기자비 수준이 높을 경우 우

울로 향하는 경로의 영향력이 약해질 수 있다

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대상이나 관련

변인들과는 차이가 있으나, 자기자비의 조절

된 매개효과 모형을 검증한 선행연구를 살펴

보면, 정서강도와 우울의 관계에서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을 통한 자기자비의 조절된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진

은영, 2018). 본 연구 결과에서도 다양한 예측

변인이 우울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자기자비가

조절된 매개효과를 나타냈으므로 위의 연구의

시사점과 유사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육사 생도의 생도생활 스트레스

와 우울의 관계에서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

절전략과 자기자비 간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생도 스트레스 관리 및 우울감 경감뿐만 아니

라 나아가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보

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스트

레스가 높은 생도의 경우 부적응적 인지적 정

서조절전략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고, 이는 우

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경로를 통

해 야기된 문제가 심화될 경우, 규율위반 등

생도생활 적응력 저하 및 정예장교로서 군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인재를 양성하는데 장애물

이 될 소지가 높기 때문에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사용을 줄이고 보다 다양하고

건강한 정서조절전략을 활용하도록 할 필요성

이 있다. 다만, 적응적 정서조절능력은 단기적

으로 습득하기 어렵고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

조절전략을 인식하고 수정해나가는 과정은 보

다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기자비와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상

호작용을 고려하여 자기자비를 강화하는 방식

으로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완충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생도들이 생활하는 환경 속에서 자기자비 수

준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차원에서 실질적

인 개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자

기자비 수준을 높일 수 있을 때, 자기비난, 고

립 등의 악영향을 줄이고 부적응적 인지적 정

서조절전략으로 인한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

을 뿐 아니라, 성공적인 정서조절전략을 증진

시켜서 궁극적으로 생도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우울의 경감 등 정신건강을 향상시키는데 도

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추후 연구

에 대한 제언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가 육사 생도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

기 때문에 결과의 일반화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 즉, 육사뿐만 아니라 공사, 해사, 3사관

학교 생도들을 대상으로 보다 대표성 있는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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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을 활용하여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고

연구대상을 세분화하여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

하겠다. 둘째, 본 연구에서 측정한 변인은 자

기보고식 질문지를 통해 이루어졌는데 사관학

교 생도 특성상 바람직한 방향으로 응답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자기 보

고식 설문지 외에도 새로운 연구방법을 활용

하여 본 연구 결과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자기자비의 조절효

과의 효과크기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설

명량이 크지 않아 추후 생도생활 스트레스,

우울,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등의 하위요

인 별로 세분화하여 보다 심층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 여생도의 비

율이 11.4%로 표집되었는데 이는 사관학교 생

도 특성상 전체 선발 인원 중 여생도의 비율

이 10%인 점이 고려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매

개변인인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에서

성차가 나타나지 않아 추가적으로 성별에 따

른 차이 분석을 실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후

속 연구에서는 성차에 초점을 둔 연구설계를

기반으로 다양한 스트레스 유형이나 심각도에

따라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자기자

비의 효과성에 성차가 존재하는지 탐색할 필

요가 있겠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모든 변인들은 한 번의 설문조사를 통해 측정

한 횡단적 자료분석을 실시하였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시간적 차이를 두고 측정하는 종

단적 자료분석을 활용하여 변인들 간의 관계

를 보다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사관학교 생도들을 대상으로 생도

생활 스트레스와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

략, 우울 및 자기자비의 관계를 살펴본 최초

의 연구로 의의가 있으며, 앞으로 본 연구결

과를 바탕으로 실제적인 상담적 개입 등이 이

루어지고 종단적으로 생도생활에서 적응상의

변화 및 효과 유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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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Cadet Stress and Maladaptive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on Depression in KMA Cad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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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self-compassion through

maladaptive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adet stress and depression. A

total of 1,054 Korea military academy cadets participated in this study by completing the following

questionnaires: Short Form of Life Stress Scale for Cadet (LSS), Korean version of the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Questionnaire (K-CERQ), 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Depression Scale (CES-D) and

Self-Compassion Scale (SCS).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cadet stress, maladaptive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depression and self-compassion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correlations. Second, a

mediating model showed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cadet stress and depression was partially mediated by

maladaptive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Third, multiple regression and slope analysis found a

moderating effect of self-compass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aladap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and

depression. Finally, self-compassion also moderated the mediating effect of cadet stress on depression through

maladap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Implications for the improvement and adjustment of psychological

health of Korea military academy cadets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are discussed.

Key words : cadet stress, maladaptive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depression, self-compassion, moderated mediating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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